
GIST, 설립 30주년 기념 ‘후원의 밤’ 성황리 개최
- GIST 후원자 200여 명 참석… 30년 후 더 큰 성장 위해 힘 모으기로
- 시설 및 장학금 기부 수혜 GIST 학생들의 영상 편지 감동 선사

▲ GIST는 (재)지스트발전재단과 함께 8일(금) 오후 오룡관 1층 로비에서 GIST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
‘후원의 밤’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,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(재)지스트발전재단(이사장 김해명)과 함께 8

일(금)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오룡관 1층 로비에서 GIST 설립 30주

년을 기념하는 ‘후원의 밤’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코로나로 인해 약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 ‘GIST 후원의 밤’에는 후원자 약 

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IST의 ‘30년 성장’을 함께 돌아보고 ‘30년 후’ GIST가 

더 큰 성장을 이룩하는 데 모두 힘을 모으자고 다짐하며 친교와 단합의 시간을 가

졌다.

신임 GIST 발전후원회장으로 선임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(현 대한석유협회 회장)

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“지난 3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 온 GIST가 더 큰 도약을 이

루기 위해 발전후원회는 GIST를 뒷받침하겠다”는 각오를 전했다.

㈜에코월드팜 오석중 회장, ㈜우성정공 박화석 회장, ㈜한영피엔에스 김윤섭 회장, 

㈜한국쓰리축 유구현 회장을 비롯해 GIST 임기철 총장(1억 원)과 김상돈 교학부총

장 등 처장단(8,660만 원)이 4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이날 행

사의 열기를 더했다.



임기철 총장은 “GIST ‘30년 성장’에 크나큰 힘을 보태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의 따

뜻한 사랑과 든든한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GIST는 더 나은 사회⋅경제적 

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가와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”고 

말했다.

▲ 지난 8일(금) 오룡관에서 개최된 GIST 설립 30주년 기념 ‘후원의 밤’ 행사에서 GIST 임기철 총장이 
환영사를 하고 있다.  

김해명 (재)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은 “GIST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 과학을 선도하고 

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스트발전재단도 적극 협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

한편 이날 상영된 발전기금 홍보영상에서는 후원자의 시설 및 장학금 기부의 도움

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GIST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 편지를 전

해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. 


